
황산알루미늄 경쟁력 크게 약화
P A C·유기고분자계 응집제 시장잠식 및 환경문제 대두따라

고분자 응집제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황산알루미늄이 P A C나 유기고분자 응집제 등의 시장 잠식 및

환경문제 대두로 판매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황산알루미늄은 응집제 중 현재까지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, 가격도 저렴하나 P A C나

F e C l2은 물론 유기고분자 응집제 등의 수요증가로 시장을 잠식당하고 있다. 

또 생산시 공해유발로 인한 시설유지·보수비가 많이 소요되고 수송 등의 문제로 경쟁력이 계속 약

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따라서 무기응집제의 수요증가에도 불구하고 황산알루미늄 시장은 P A C나 PSO 등에 위협받고 있는

상태에서 생산량이 9 0년과 9 1년 액체 2 9만㎥·고체 4만9 0 0 0 k g으로 정체되어 있는 실정이다.

또한 황산알루미늄 수요의 2 0 %를 차지하고 있는 정수용 조달청 관납물량은 오히려 감소세를 보여

9 0년 액체 6만4 0 0 0㎥·고체 2 3 0 0 k g이었으나, 91년에는 고체 1 5 0 0 k g·액체 5만2 0 0 0㎥로 줄었다. 92년

조달청 예정물량은 고체 2 5 0 0 k g·액체 6만6 0 0 0㎥로 지난해보다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.

가격은 조달청 관납이 6만6 3 6 5원/㎥이며 시중거래가격은 이보다 조금 높은 편이나, 최근 몇년간 보

합세를 유지하고 있다.

한편, 황산알루미늄은 제지용 수요가 6 0 %를 차지하고 있는데, 투입되는 로진·활석 등의 정착성을

향상시키기 위해 정착제와 폐수처리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.

현재 국내 황산알루미늄 수요는 총 3 0 0억원 규모로 연합화학을 비롯한 2 6개의「한국황산알루미늄조

합」가입사들이 연간 4 0만톤을 생산, 97%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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